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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7 

자아 모양에서 생명 안에 구원받음 

성경: 롬 5:10, 1:3-4, 8:19, 26-29, 엡 1:5, 마 16:21-26 

I.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자아 모양에서 생명 안에 구원받아야 한다 — 롬 

5:10, 8:29, 마 16:21-26. 

A. 자아 모양은 자아의 표현과 나타남이다 — 마 16:24. 

B.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그러한 자아 모양에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 — 롬 5:10. 

C. 우리가 자아의 이상을 보아야만 자아는 폭로되고 부인될 수 있다 — 마  16:21-26. 

1. 자아는 인간적인 사상과 의견들을 강조하는 혼-생명이다 — 마  16:23. 

2. 자아는 사탄의 체현이다. 자아는 혼 안에 있는 사탄의 본질로서 혼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자아의 의견과 자아의 뜻을 표현하게 한다 — 마  16:24. 

a. 사탄이 자신의 사상을 사람의 생각 안으로 주입한 것이 자아의 근원이다 — 창 3:1-6. 

b. 사탄에 속한 어떤 것이 혼에 더해졌을 때 혼은 자아가 되었다. 혼에 더해진 것은 바로 사탄의 

사상 혹은 사탄의 생각이었다 — 마 16:23, 고후 11:3. 

c. 자아는 사탄의 생각이 더해진 혼이다 — 마 16:23-25. 

3.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표현이신 것처럼 자아는 사탄의 체현과 표현이다 — 골 2:9, 

1:15, 마 16:23-24. 

D. 자아 모양에서 생명 안에 구원받는 것이 자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 롬 5:10. 

II. 자아 모양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 롬 8:29. 

A. 같은 형상을 이룸은 변화보다 더 높고 믿는 이들의 변화의 완결로서 생명이 형태를 짓는 것을 

가리킨다 — 롬 8:29, 12:2. 

1. 변화는 내적인 것이고 본질에 속한 문제이며, 모습이 바뀌는 것이고 같은 형상을 이룸은 

외적이고 형태에 속한 문제이다 — 롬 12:2, 8:29, 고후 3:18, 빌 3:10, 21. 

2.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변화는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온다 — 히 2:11, 13:12. 

3. 신성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 — 벧후 3:18, 롬 8:2, 히 2:10. 

B. 같은 형상을 이룸이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임을 보려면 우리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8장 29절과 연결시켜야 한다. 

1.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은 그분의 육체 안에 감춰져 있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심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육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 그분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즉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표시되었고 나타났다. 

3.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그분의 영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분의 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로 충만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 롬 1:4. 

4.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을 통하여 맏아들이 되셨고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많은 아들들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 — 히 2:10-11, 롬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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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원형이신 반면에 8장 29절의 많은 

형제들은 원형에서 ‘대량 생산’된 이들이다. 

a. 1장 3절과 4절에서는 아들 한 분이 인정되셨지만 8장 29절에서는 많은 아들들이 같은 

형상을 이룬다.  

b. 아들 한 분이 인정되심은 원형과 관련된다. 많은 아들들이 같은 형상을 이룸은 ‘대량 생산’의 

작업이다. 

c. 원형을 가지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맏아들의 형상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대량 생산’을 하고자 하신다. 

d. 1장 4절에는 원형의 형성이 있다. 8장 29절에는 ‘대량 생산’의 작업이 있다. 

e. 1 장 4 절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개인적으로 인정되심이 있다. 8 장 29 절에는 많은 

아들들이 집합적으로 적셔짐, 거룩하게 됨, 같은 형상을 이룸, 인정받음이 있다. 원칙은 

동일하다. 

f.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 거룩한 영, 곧 신성하며 거룩한 본질이 주님의 육체를 포함한 

그분의 인성을 침투하고 적셨다 — 롬 1:4. 

g. 주 예수님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 안에도 거룩한 영, 신성하며 거룩한 본질이 우리의 영 

안에 있다 — 롬 8:16, 고전 6:17. 

h. 이 거룩한 본질은 우리의 인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이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고 침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아래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 엡 3:17. 

C.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그 영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신다 — 롬 8:26-29. 

1. 그리스도는 모형이시며 그 영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틀 안에 넣어 우리가 

이 모형, 즉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기도하신다 — 롬 8:26-27. 

2. 우리의 탄식 속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영께서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기도하신다 — 롬 8:26. 

3. 아버지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신다. 

그분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즉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 영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신다 

— 롬 8:28-29. 

D.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 곧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과정 

안에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 

같은 한 무리의 하나님-사람들을 가지실 수 있다 — 고후 3:18, 엡 4:24. 

1.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려면 그분께 ‘쌍둥이들’인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 롬 8:29. 

2. 우리가 자아-모양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완전히 같은 형상을 

이룰 때 우리는 실재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양을 지니게 될 것이다 — 롬 8:14, 19, 히 2:10. 

3.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과 똑 같은 한 무리의 하나님-

사람들이 될 것이다 — 롬 8:29. 

4.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시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맏아들과 함께하는 그분의 많은 아들들로 이뤄진 단체적인 표현을 가지심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 엡 1:5, 11, 3:11, 히 2:10, 계 21:7. 


